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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농장길
(Farm Road c. 1979)

앤드류 와이어트 (Andrew Wyeth 1917 - 2009)

(매소나이트에 템페라)

1986년 미국 미술계의 거장 앤드류 와이어트가‘헬가’

라는 여성을 모델로 그린 240점의‘헬가 시리즈’를 내 

놓았을 때 미술계는 물론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. 수채

화와 템페라화를 고수하며 정적이고 스산한  분위기

의 풍경화 및 인물화로 유명했던 와이어트가 오랜 은

둔 끝에 내놓은 야심작이기도 했으나, 그‘헬가 시리

즈’를 1971년부터 1985년까지 14년에 걸쳐 제작하는 

동안 아무도 -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도 - 그 시리즈

의 제작 과정이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었기 때문이

었다. 

‘헬가’라고만 알려진 와이어트의 모델은 독일계 이민

자로 와이어트가 살던 펜실베니아 시골 이웃 농장주 

칼 퀘너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였다. 어떤 경로로 와

이어트가 헬가를 만나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

만 헬가는 1971년부터 그의 그림 모델이 되어 14년 동

안‘헬가 시리즈’의 주인공이 된다. 

와이어트는 헬가를 화가가 그릴 수 있는 모든 각도에

서 다 그렸다. 실내에서, 실외에서, 어둠 속에서, 환한 빛 

속에서, 옷을 입은 채로, 누드로, 앞모습, 옆모습, 뒷모

습, 자는 모습, 누워 있는 모습, 머리를 풀어 헤친 모습 

등 마치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듯 

그리고 또 그렸다. 헬가는 게르만계 여인의 특징을 잘 

보여주는 갈색이 섞인 금발에 선이 굵고 혈색이 좋은 

건강한 용모이다. 모델을 하며 14년이 흐르는 동안 그

림 속의 헬가도 나이가 들어 갔다.

‘농장 길’이라는 이 그림 속에 헬가는 특이하게 뒷모

습을 보여 준다. 그림 상단에 높이 배치되어 겨우 보이

는 하늘은 흐린 날씨 아니면 석양을 암시하고 몇 그루

의 나무만 호젓이 서 있는 가운데 여인은 어둡고 음산

한 언덕길을 보고 있다. 외투 왼쪽 편에 가방을 매고 있

는 것이 아마도 일을 하러 가거나 일에서 돌아 오고 있

는 듯하다. 

와이어트 그림 특유의 심리적인 긴장이 팽팽하게 지

배하고 있는 이 그림에 헬가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

미지의 심연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인간의 심정이 묻

어난다. 와이어트와 헬가의 관계가 화가와 모델 그 이

상이었는지 아닌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. 그러나 

깊은 인간적 연민이 느껴지는 이 그림을 볼 때 와이어

트와 헬가는 어떤 형식이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

성했던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.

《김동백》  


